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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살을 설명하는 Williams의 고통호소모델(Cry of Pain: CoP)을 근거로 패배감과 자살

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완화

요인으로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도, 경상도

및 기타 지역의 만 19세～34세의 초기 성인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지를 16부 제외하고 총 408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0과

SPSS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배감은 자살

사고에 정적으로 직접효과를 보였다. 둘째,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속박감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패배감

이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

었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패배감, 속박감, 마음챙김, 자살사고,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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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이며 매년

703,000명이 자살로 인해 사망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2021). 자살은 스스로

행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써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완료를 포함한 연속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Reynolds, 1991). 자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종혁, 육성필, 2017). 그렇기

에 자살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개입하고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영환, 이은호, 황순택, 홍상

황, 김지혜, 2020; Miranda, Tsypes, Gallagher, &

Rajappa, 2013). 자살사고는 자살로 이어지는 일련

의 과정의 시작점이며, 자살시도의 선행단계이다

(최영환 등, 2020; Gili-Planas, Roca-Bennasar,

Ferrer-Perez, & Bernardo-Arroyo, 2001). 실제로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 자살사고가 핵심요인으로 나타났으며

(Franklin et al., 2017), 자살사고는 자살시도와 관

련성이 매우 높고, 자살시도의 6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추보경, 박중규, 2020;

Bertule, Sebre, & Kolesovs, 2021).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

국 평균 10.9명(10만 명당)보다 약 2.2배 높다(통

계청, 2021). 2020년 국내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1명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

다(통계청, 2021). 그중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20~30대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약 3.5조원

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현경래, 이선미, 이

수연, 김재윤, 2014; 현경래, 최기춘, 이선미, 이수

연, 2017). 최근에는 20~30대의 자살사고가 높게

상승하였는데, 20대가 17.5%, 30대가 14.7%로 전

체 연령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다(통계청,

2021). 이는 초기 성인의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개입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성

인의 자살사고를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 과도

기로(Levinson, 1986), 취업, 결혼,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며,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갖는 시기이다

(김민아, 2021; Mohammadi, Shikaleslami, &

Fooladchang, 2019). 그들은 취업난, 청년실업, 사

회적 안전망 부재 등의 상황 속에서 본인의 능력

이상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에 노출되어

있다(손세리, 2017). 또한 경쟁과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패배감을 경험할 수 있다(양선

미, 2019; 이은정, 심민정, 최현주, 2019). 실제로

이용미(2015)의 연구에서 초기 성인 자살시도자가

보고한 자살시도 과정의 인과적 요인이 ‘온전한

자립의 실패로 인한 자괴감’과 ‘꿈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괴리’라고 하였으며, 자살을 유발하게 한

중심요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이라고

하였다.

고통호소모델(Cry of Pain: CoP)를 주장한

William(1997)는 패배감과 속박감이라는 개인적

및 인지적 변인을 통해 자살의 경로를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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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과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Gunn & Lester, 2015).

Williams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패배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

을 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 속박

감을 경험하게 되어 도피수단으로써 자살을 선택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고통호소모델은 앞서 설

명한 초기 성인들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의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패배감과 속박감이 혐오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Johnson, Tarrier,

& Gooding, 2008). 하지만 최근에는 두 변인이 시

간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하여 서로 구분

되는 개념으로서 설명되고 있으며, 요인구조를 살

펴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이 다른 요

인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5; Forkmann, Teismann, Stenzel, Glasesmer,

& De Beures, 2018; Höller, et al., 2022).

패배감은 우울장애를 설명한 사회지위이론

(social rank theory)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사회

적·물질적 자원을 얻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거

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역할 또는 지위를

상실했을 때 경험하게 된다(Carvalho et al., 2013;

Taylor, Gooding, Wood, & Tarrier, 2011). 패배감

은 사회적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으

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얻고자 하는 사회적 자

원의 획득 실패, 사회적 투쟁에서 실패했다고 느

끼거나, 사회적 지위의 추락과 관련이 있다

(Gilbert, Allan, Brough, Melley, & Miles, 2002;

Sloman, Gilbert, & Hasey, 2003). 패배감은 객관

적 상황을 반영하기보다 개인의 비합리적 인지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Gilbert, 2000). 최근에는 패배

감이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

되고 있다(Höller et al., 2022; Siddaway, Taylor,

Wood, & Schulz, 2015).

속박감은 현재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은 높지만 그럴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

우 경험하게 된다(이종선, 조현주, 2012; Gilbert,

Allan, Brough, Melley, & Miles, 2002). 속박감은

현재 상황에 얽매여 있다고 지각하는 비합리적인

인지와 연관된다(Brown, Harris, & Hepworth,

1995).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속박감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김정호, 홍혜영, 2016; 한상근, 2018; O’Connr

& Portzky, 2018). 또한 O’Connor 등(2013)이 자

살시도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4년 동안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속박감이 재입원의 24.6%를

설명하였으며, 반복적인 자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속박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패배감이 지속될 경우 속박감

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속박감을 느낀 개인은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디론가 피하

고자 하는 마음과 영원히 쉬고 싶다는 욕구가 상

승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패배감과 자살

사고의 관계를 속박감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들

이 있다(박정은, 권해수, 2020; Hong & Shin,

2021; O’Connor, 2011; Wetherall, Robb, &

O’Connor, 2019; Zortea, Gray, & O’Conner,

2020). 이러한 이론적 근거 및 경험적 근거에 기

초하여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을

매개하는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패배감과 속박감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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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주관적 인지이다(이소영 등, 2015; 이종

선, 조현주, 2012; Gilbert & Allan, 1998). 자살을

설명하는 인지이론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들의 경직된 인지 패턴에 주목하여 이러한 인지

패턴을 찾아 적응적인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Neuringer, 1967).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패배감과 속박감의 비합리적인 인지적 과

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패배하고 속박되는 상황

을 적응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비현실적인 기

대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이는

마음챙김 기반 개입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언하고

있다(O’Connor & Portzky, 2018; Taylor et al.,

2011; Teismann & Forkmann, 2017).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지금 이 순간의 경

험에 집중하고 평가하지 않으며, 과거나 미래의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비

판단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Kabat-Zinn,

2003). 마음챙김은 Kabat-Zinn(2003)에 의해 심리

학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종교적인 개

념보다는 ‘주의의 자기조절’ 기제로써 강조되며 대

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Coffey & Hartman,

2008). Kabat-Zinn(1982)은 통증이나 불안과 관련

된 사고들이 실제를 반영한 사실이 아닌 단지 생

각일 뿐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생각들을 제거

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

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음챙김의 자세가

자살의 위험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

인 과거의 실수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비판적

반추, 그리고 부정적 자기평가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최보윤, 강유선, 2020; Singhani,

2020).

이혜진(2017)의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수준이 높

은 청소년이 마음챙김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자살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ong과

Bae(202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

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불임여성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시행한 선행연구에서 프로그램 이후

속박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hardo, Cunha, & Pinto-Gouveia, 2013). De

Jaegere, Dumon, van Landschoot, Van

Heeringen와 Portzky(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마음챙김의 중재가 이루어진 그룹에서 속박감과

자살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김지희

(2017)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기반 수용전념 프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속박감과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송미아(2020)의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의 하위

요인 중 비판단적 수용과 유사한 개념인 심리적

수용이 속박감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마

음챙김이 속박감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Erikson(1950)이 설명

한 초기 성인의 발달과업인 대인관계에서의 친밀

감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쟁

과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초기 성인

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요

인을 고려한 변인을 통해 초기 성인기의 자살사

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조계화,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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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통호소모델은 자살

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스트레스-취약성

모델과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Gunn

& Lester, 2015), 사회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에 대

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olton, Gooding, Kapur, Barrowclough,

& Tarrier,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고통호소모델에 기초하여 패

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역할

을 살펴보고,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박감이 패배

감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속박감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마음챙김이 조절

할 것이다. 셋째, 패배감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에서 속박감이 이를 매개하고 마음챙김

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남녀성인 424명을 대상으

로 2021년 06월 23일부터 2021년 07월 03일까지

온라인 설문지(구글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40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총 408명으로 여성 221명

(54.2%), 남성 187명(45.8%)이다. 평균연령은 26.12

세(SD=4.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포함한 모든 연구 절차는 단국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2021-05-044-001).

측정도구

패배감 척도(Defeat Scale: DS). 패배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패배감(Defeat) 척도를 이소영 등(2015)이 번안 및

표준화한 패배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

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개인이 경험하는 패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소영 등(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조절된 매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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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 속박감

을 측정하기 위해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내적 속박감(External Entrapment) 및 외적 속박

감(Internal Entrapment) 척도를 이종선과 조현주

(2012)가 번안 및 표준화한 속박감 척도를 사용하

였다. 총 1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

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개인이 경험하는 속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으로는 내적 속박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종선과 조현주(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외

적 속박감 .92, 내적 속박감 .8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Beck의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Beck, Kovacs와 Weissman(1979)이 개발하

고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와 김중술(1990)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번안하고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살에 대한 욕

구, 태도, 준비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다.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0점, 1점, 2

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의 총점이 높을

수록 높은 자살사고를 의미한다. 신민섭 등(1990)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이 .87으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으로 나타났

다.

한국판 마음챙김 5요인 척도(Five facet

Mindfulness Questionnaire: FFMQ). 개인의

마음챙김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er 등

(2008)이 개발한 5요인 다차원적 마음챙김 척도를

원두리와 김교헌(2006)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한

국판 마음챙김 5요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척도는 총 39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로 평정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에서 마음챙김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으로는 관찰

(observing), 기술(describing), 비자동성(nonreac-

tivity), 비판단(non-judging of experience), 자각

행위(acting with awareness)로 구성되어 있다.

원두리와 김교헌(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경우 비자동성,

.88, 비판단 .86, 자각행위, 87, 관찰 .87, 기술 .86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으로 나

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과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3.4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 둘째,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넷째,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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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Aiken, West, & Reno, 1991).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을 평균중심화를 하였고, 세부적인 상호작용을 알

아보기 위해 조절변수의 조건 값(Mean–1SD,

Mean, Mean +1SD)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을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SPSS

PROCESS Macro Model 14를 적용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정

규 분포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패배감은 속박감

(r=.885, p<.001), 자살사고(r=.519, p<.01)와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마음챙김(r=-.521,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속박감은 자

살사고(r=.518, p<.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

으며, 마음챙김(r=-.534, p<.01)과 유의한 부적상

관을 보였다. 또한 자살사고는 마음챙김(r=-.415,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의 공차

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21~0.7로 0.1보다 컸으

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의 범위는 1.42~4.78로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변인 간의 높은 상관에 의해 오염

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한다(이학식, 임지훈,

2011).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

효과 검증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한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식에서는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고, 이 신뢰구간이 0

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reacher et al., 2007). 표 2와 같이 간접효과 계

1 2 3 4

1. 패배감 - - - -

2. 속박감 .885** - - -

3. 마음챙김 -.521** -.534** - -

4. 자살사고 .519** .518** -.415** -

M 23.49 37.17 120.77 5.97

SD 10.83 15.74 16.96 6.44

왜도 .59 .29 -.12 1.23

첨도 -.72 -1.07 .72 1.26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40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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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43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과 상한값이 각각 .053과 .239로 나타나 0을 포함

하지 않으므로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

절효과 검증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마음챙김의 수준

이 유의미하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iken 등(1991)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과정에서 예

측변인인 속박감과 조절변인인 마음챙김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

를 해결하였으며, 속박감과 마음챙김의 곱을 산출

하여 상호작용항(속박감×마음챙김)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마음챙김은 속박감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R²=.318, p<.001).

또한 속박감과 마음챙김의 상호작용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적용하였으

며, 마음챙김의 조건 값(Mean –1SD, Mean,

Mean +1SD)에 따른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

는 영향과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4).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단순 회귀선을

산출하여 그래프로 그림 2에 제시하였다(Aiken

et al., 1991; Cohen, Maiersperger, Gower, &

Turner, 2003). 이러한 결과는 속박감이 자살사고

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조절함을 의미한다.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

역할을 통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B)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속박감 .143 .048 .053 .239

표 2.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부트스트랩핑 결과 (N=408)

단계 변인

결과변수: 자살사고

비표준화 계수
β t R² △R² △F

B S.E

1
속박감(A) .169 .020 .414 8.395***

.295 .292 84.75
마음챙김(B) -.074 .019 -.194 -3.934***

속박감(A) .160 .020 .391 8.035***

.323 .318 16.802 마음챙김(B) -.073 .018 -.193 -3.988***

A×B -.004 .001 -.169 -4.099***

표 3.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검증 (N=40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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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Model 14을 활용하여 조절

된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으며,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을 통해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표 5와 같이 독립변인인 패배감이 매개변인인

속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1.286,

t=-38.307, p<.001), 독립변인인 패배감이 종속변

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도 유의하

게 나타났다(B=0.133, t=2.547, p<.05). 또한 조절

변인인 마음챙김이 종속변인인 자살사고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68,

t=-3.672, p<.001).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속박감이

조절변인인 마음챙김의 상호작용 효과가 종속변

인인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B=-0.004, t=-4.019, p<.001). 이는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B=0.082,

t=-2.268, p<.05) 마음챙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변인인 마음챙김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

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조건

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절된 매개의 간접효과가 점차 감소

하였다(-1SD=.185, Mean=.106, +1SD=.027). 구체

적으로 마음챙김 수준이 낮거나(–1SD) 평균인

경우,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

마음챙김 비표준화 계수(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ean -1SD .223 .024 9.40*** .177 .270

Mean .160 .012 8.04*** .121 .199

Mean +1SD .097 .027 3.65*** .045 .149

표 4. 마음챙김의 조건 값에 따른 속박감의 단순회귀선 검증 (N=408)

***p<.001.

그림 2.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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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마음

챙김 수준이 높은(+1SD) 경우 간접효과의 하한값

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챙김 수준이

낮거나 평균인 경우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유의하게

조절하였으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경우는 패배

감이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마음

챙김 수준에 따라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마음챙김 수준이 낮은 개인의 경

우, 패배감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

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Williams

의 고통호소모델(CoP)을 근거로 패배감이 자살사

고에 이르는 경로에서 속박감이 매개하는지를 확

인하였다. 이어서 마음챙김의 수준에 따라 속박감

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매개변수모형 (종속변수: 속박감)

비표준화

계수(B)
S.E t

95% CI

하한값 상한값

상수 -30.202 .868 -34.792 -31.908 -28.495

패배감 1.286 .034 38.307*** 1.220 1.352

조절변수모형 (종속변수: 자살사고)

비표준화

계수(B)
S.E t

95% CI

하한값 상한값

상수 2.3203 1.258 1.845 -.1525 4.793

패배감 .133 .052 2.547* 0.304 .236

속박감 .083 .036 2.269* .0110 .154

마음챙김 -.068 .018 -3.673*** -.1036 -.031

속박감 × 마음챙김(a’) -.004 .001 -4.019*** -.0054 -.002

표 5.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을 통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N=408)

*p<.05, ***p<.001

마음챙김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간접효과계수 Boot S.E
95% CI

Boot 상한값 Boot 하한값

Mean –1SD .185 .056 .078 .296

Mean .106 .050 .013 .205

Mean +1SD .027 .055 -.077 .140

표 6. 마음챙김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분석 (N=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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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패배감은 자살사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

쳤다. 이는 패배감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장재희,

2016; Johnson et al., 2008; O’Connor et al., 2013;

Siddaway et al., 2015; Tang, Beckwith, &

Ashworth,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상

황에 놓인 개인이 이를 패배감을 경험할 경우, 이

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수단으로 자살

사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 성인들

은 취업난, 청년실업, 사회적 안전망 부재 등의 상

황에서 본인의 능력 이상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

는 부담감과 사회적 지위의 획득 실패 및 타인과

의 비교로 인해 패배감을 경험할 수 있다(이은정

등, 2019). 따라서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패배감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배감이 자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속박

감을 매개하여 자살사고를 촉발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김설환, 손정락, 2018; 박정은, 권해

수, 2020; Forkmann et al., 2018; Lucht et al.,

2020; Zortea et al., 2020). 또한 패배감과 속박감

을 통해 자살을 설명한 Williams(1997)의 고통호

소모델(Cry of Pain: CoP)을 지지하는 결과로, 패

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패배감이

지속되면 속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속박감을

느낀 개인은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나아가기보다

는 어디론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영원히 쉬고

싶다는 욕구 즉, 자살사고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셋째, 속박감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마음챙

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마음

챙김이 속박감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음챙김 프로

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속박감과 자살사고가 유

의미하게 낮아진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De Jaegere et al., 2018), 마음챙김이 속박감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O’Connor & Portzy, 2018; Taylor et al., 2011;

Tveit, 2019).

마지막으로,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하여 자살사

고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속박감과 마음챙

김의 상호작용 효과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패배감이 높을수록 속박감

과 자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살사고

를 적게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음

챙김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에서는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은 인지적 과정이나 흐름을 스스로 잘 이해

하게 도움으로써 신념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주의조절 또는 인지요소를 재구성하게 도와 자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Singhani,

2020). 따라서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사고

로 가는 경로에서 마음챙김의 자세가 속박감의

비합리적 주관적 인지를 수정하여 상황을 적응적

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과 임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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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Williams(2002)의 고통호소모델(Cry of

Pain: CoP)을 근거로 초기 성인기의 패배감과 속

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

히, 패배감이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

이라는 점에서 성취와 경쟁을 중요시하는 우리나

라의 초기 성인들의 자살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초기 성인의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사고

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마음챙김이 비합리적 주관

적 인지를 수정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소개되

었으나(O’Connor & Portzky, 2018; Taylor et al.,

2011; Tveit, 2019),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사고

로 가는 과정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패배감, 속박감이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이론에 대한 경험적 근거

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패배감과 속박감을

경험하는 초기 성인기의 자살사고에 대한 구체적

인 예방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

가 될 수 있다. 마음챙김은 자기수련을 통하여 증

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연습

함으로써 개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조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완석, 전지수, 2012;

Carmody & Baer, 2008; Del Re, Flückiger,

Goldberg, & Hoyt, 2013; Parsons, Crane,

Parsons, Fjorback, & Kuyken, 2017). 특히 대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패배감과 속박감

을 경험하는 초기 성인의 자살 위험성을 감소시

키는데 마음챙김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이 단

일요인인지 서로 다른 요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국내외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

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을 통해 두

변인이 서로 다른 요인임이 확인되고 있다(이소영

등, 2015; Forkmann et al., 2018; Höller et al.,

2022; O’Connor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도

두 변인을 구분하여 패배감이 속박감을 거쳐 자

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였

다. 이는 패배감이 속박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이

른다고 주장한 Williams(2001)의 고통호소모델과

Taylor(2010)의 비자발적 패배 전략(IDS)모델의

이론을 지지한다. 패배감과 속박감을 구분하여 초

기 성인의 자살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설

명한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공헌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은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

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

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함으로써 변인들 간

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자기 보고

식 설문에 따른 것이다. 자기 보고식 설문은 자기

방어를 위한 긍정 왜곡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

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이나 행동관

찰, 주변인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을 속박감과 자살

사고 경로에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나, 마음

챙김 개념 특성상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부적응

을 완화하기에 좋은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 외에도 다양한 경로에

서의 경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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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설계를 통하여 이뤄

졌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연구

를 통해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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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Williams' “Cry of Pain,” which explains suicid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defeat on suicidal ideation in adult men and women aged 19~34 years, the mediating

effect of entrapment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The sample included 424 men and women aged

19~34 years who were surveyed in Seoul, Gyeong-gi, and Gyeong-sang.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mpleted with IBM SPSS Statistics v21.0 and SPSS PROCESS Macro

Version 3.4.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efeat had a direct effect on in

suicidal ideation. Second, entrapmen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at and

suicidal ideation Third, mindfuln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The results demonstr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Finally, mindfulness moderated the

effect of defea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entrapment, verify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e specific path from defeat to suicidal ideation and confirm the

role of mindfulness.

Keywords: Defeat, Entrapment, Suicidal Ideation, Mindfulness, Moderated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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